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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거리 요약 -

도시락 배달을 하던 중 ‘용준’은 한 수영장에서 마주진 여름에게 첫 눈에 반하게 된

다. 동생과 수어로 소통하던 여름을 보고 여름 역시 청각장애인이라 착각한 채 ‘용준’

은 대학시절 동아리 활동에서 익힌 서투른 수어로 여름에게 조금씩 다가간다. 그 곳

에서 수영훈련을 하던 청각장애를 가진 여름의 동생 ‘가을’은 용준의 용기를 보고 둘

의 만남을 응원해주었다. 그러나 동생의 수영 훈련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와 공부

를 병행하며 바쁘게 살아가던 여름이었기에 다가오는 용준을 쉽사리 반기지 못한다.

손으로 말하는 ‘여름’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더 잘 듣기보단 더 잘 보고 느끼려 노력

하지만, 마침내 가까워졌다 생각하던 찰나 여름이 용준을 만나느라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여름과 가을이 지내던 집에 화재가 발생했고, 혼자 있던 가을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돌보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들을 수 없는 동생이 너무 소중했기에 용준과의 만

남을 뒤로하게 되고, 용준을 멀리하려 한다. 스스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수단을 가리지

않는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전달해 주는 작품이다.

감상평 -

한자로 맑을 청에 말씀 설이 사용되는 청설의 뜻은 말 그대로 맑은 이야기 또는 청각

장애인의 이야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영화 자체는 특별한 대사가 없고, 오직 수어를

통해 표현하기에 주인공들의 표정과 손끝, 자막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

어서 장면 하나하나마다 몰입하게 되고, 나는 평소 수많은 말을 내뱉으며 살아가지만

정작 상대방의 진심을 얼마나 깊게 듣고 이해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다. 입

이 아닌 눈빛과 손과 몸짓으로 전하는 진심이 얼마나 커다란 울림을 줄 수 있는지 느

낄 수 있었고, 장애는 정말 아무런 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단순히

로맨스에만 집중된 것이 아닌 청각장애라는 특수 소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

에서 들을 순 없더라도 누구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있기에, 소리 하나 없이 손

끝에서 피워내는 둘만의 사랑, 꼭 말로 전하지 않아도 진심을 다한 이해와 소통이 있

다면 어떤 장벽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